
아 산  기 산 동  222- 5번 지 외  농 산 물 가 공 시 설  부 지 내 
文化遺蹟 發(試)掘調査 略報告書

2009. 8



- 1 -

Ⅰ. 調査槪要
금번 조사는 아산 기산동 222-5번지외 농산물 가공시설 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시굴조사이며, 전체면적은 777㎡로서 당초 지표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관련 지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 시설물 건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해당지역이 학계에 이미 보고된 기산동산
성 내에 위치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해당 지자
체인 아산시에서 사업부지내 문화유적의 구체적인 존재여부 확인 및 차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금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222-5번지외 1필지
이며, 주변을 반월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산동산성 내 소곡부지역으로서 기존의 
지표조사에서도 연못지가 존재하여 추정 집수지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1). 또
한 시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 본 연구소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 및 
주변 일대에서 어골문 기와편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유적 존재의 징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소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총 5일간 일정(현장조사 
2일)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유적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6월 5일자
로 조사진행을 중지하였다가 재착수하여 금번 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금번 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장‧책임조사원 : 오 규 진 (가경고고학연구소장)
  조   사    원 : 이 판 섭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사 보 조 원 : 장 영 미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1)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91,『忠南地域의 文化遺蹟-溫陽市 牙山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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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調査地域 位置 및 周邊 文化遺蹟 分布圖(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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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조사지역 주변지형(1/5,000)

(777㎡)

【圖面 2】調査地域 位置 및 周邊 細部 地形圖(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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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3】調査地域 周邊의 1900年代 地形(1/5,0000)

【圖面 4】調査對象地域 範圍圖 및 製造施設 配置計劃圖(1/500)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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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調査地域의 環境
1. 地理學的 環境
  조사지역이 속한 아산시는 충청남도 서북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경기도 평택시, 동
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해 있다. 남으로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예산‧공주와 접하며, 
서로는 아산만 삽교호를 경계로 당진군과 접해 있다. 
  조사지역의 주변지형을 살펴보면, 북쪽 5.3㎞ 직선거리에 곡교천이 위치하며, 조사지
역 서쪽에 위치한 건천류가 북북동쪽에 위치한 신정호로 이어져 결국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서쪽부터 남동쪽으로 이어지면서 맹산(253.8m), 덕암봉(233.5m), 황산
(347.8m) 등의 험준한 산지가 2㎞ 이내의 짧은 거리를 두고 환상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서쪽에 위치한 곡부주변이 밭과 논 등의 현대 경작지로 활
용되고 있다. 서쪽을 제외한 동남북쪽으로는 서쪽이 개방된 반월형의 낮은 산지(57.9m)
가 조사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산능선부 및 내부는 밭이나 논 등의 현대 경작지로 활
용되고 있다. 산 능선이 완만하여 거의 전면에 걸쳐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지형개변
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능선 정상부의 평탄부 주변으로는 기산동산성의 성벽
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남동쪽에 위치한 539m 및 56.6m 미고지 사이의 凹部 주변
으로는 완연한 토축의 성벽형태가 잘 남아 있어 산성의 존재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歷史的 背景

아산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백제 성립 이전에 기원을 전후한 시기 아산지역
은 마한의 세력권 하에 있었으며, 대체로 백제의 영역과 그 세력권이 일치하고 있다. 그
러나 마한은 54개에 달하는 소국들의 연맹체에 불과하였으며, 이 시기 아산지역에는 발
달된 청동기문화를 계승하여 일정한 소국이 형성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헌기록
이나 현재 고고학적으로는 그 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아산 탕
정의 용두리 진터유적2)이나 밖지므레유적3) 등이 조사되어, 아산지역에서 세력을 형성
하고 있었던 마한세력의 기원이나 실체에 대해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원 이후 아산지역이 어느 시기에 백제 영역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2)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Ⅰ-2지점 문화유적 발굴조

사』현장설명회자료집.

3)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아산 탕정 LCD단지 조성부지 2구역내 2-2지점 문화유적 발굴조

사』현장성명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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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조왕 36년 탕정성의 축성기사가 보이고 있어, 점차 시기가 올라고 있는 원삼국문화의 
고고학적 자료와 더불어 이미 기원 직후에 아산은 백제의 영역에 들어왔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으나, 이후의 기록과 초기 백제의 세력권을 고려하며, 3세기 고
이왕대 이후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후 백제시대에 아산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이다. 이는 백제의 중심영역이  
한강유역으로부터 금강유역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동시에 아산지역이 대고구려의 국
경선을 접하는 접경지대이자 군사적 전략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산의 전략적 
비중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의 유력한 토착세력들은 중앙정계에 적극적으로 진
출, 일정한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도 직후인 삼근왕대 좌평 해구
가 은율 연산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대두산성에서 반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세력거점이 
되었던 대두산성이 아산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은 
웅진 도읍기에 아산지역이 갖는 정치적 비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아직까지 아산지역에서 백제시대의 상황을 말해 줄 수 있는 유적이 발굴, 조사된 
예가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조사성과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
된다.
  백제의 멸망 직후인 문주왕초 통일신라는 탕정군을 탕정주로 개명하고 일시 중앙에서 
총관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백제부흥군과 당군에 대한 신라의 군사거점 
지역으로서 역할을 위해 취했던 행동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 아산은 백제멸망 직후의 전란기에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된 것을 제외하
면, 이후 정치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수도인 경주에서 지리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정치적인 부문에 제한될 뿐이
며, 실제적으로는 서해안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교통상으로는 이 지역이 중요한 해로
의 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말기 신라군이 당군을 맞이하기 위해 배를 
탓던 곳이 아산만을 두고 북쪽에 위치하였던 평택의 남양포구로 비정되고 있는 점에서 
삼국시대 신라와 중국과의 대외항구가 아산만 주변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 역시 아산지역은 陰峯이라 불리웠는데, 고려초 仁州라는 이름으로 개칭
되었다가 명종 2년 경에 백제 당시의 이름 牙述을 계승한 牙州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지방관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왕조는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중
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다고 성종 대에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비로서 가능하였
는데, 아산지역에는 당시 지방관 파견이 이루어지다가 현종 9년 천안부에 소속되면서 
지방관의 파견이 끊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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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5】해동지도상의 아산현 고지도

한편, 고려시대 아산지역
의 3개 군현인 아산, 온양, 
신창지역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초기 대 후백제 견제
의 거점으로서 그 전략적 
의미가 부각되기도 하였지
만, 전체적으로 그 중요성
이 약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와 마찬가지로 아산지역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해운의 거점으로서 일찍부
터 주목되어 왔는데, 아주
의 使涉浦에 조창을 설치
하고 河陽倉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양창은 전국 12조
창의 하나로서 조세의 수
집, 보관, 수송의 제 업무
를 담당하였다.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이 지역은 현재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고
려 말 공양왕대 신창현에 
당성의 설치는 삽교천의 
해운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조운상의 역할은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아산지역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3. 考古學的 環境
  아산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서는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
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최근 지역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사 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아산 탕정면 일대는 대규모 지방산업단지와 그 제반관련시설이 조
성되면서 이에 따르는 구제발굴이 잇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군
이 확인되는 등 고고학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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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유물이 확인된 예는 많지 않으나, 최근 구석기유적의 
조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아산지역 일대의 구석기시대 문화상이 보다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지역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은 실옥동유적4)과 권곡
동유적5)이 있으며, 아산 동북쪽에 위치한 용두리유적6)과 밖지므레유적7) 등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풍기동유적8)과 성내동유적9)이 조사되었으며, 인근에서는 천안 
역세권 신도시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당시 확인된 매곡리․명암리유적10)과 탕정
면 명암리 일대의 테크노컴플렉스 지방공단 조성지역에 대한 일련의 조사11)에서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었다. 정식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풍기동유적에서는 
장방형 집자리에서 단사선문, 횡주어골문, 능형집선문 등의 즐문토기편과 갈돌․갈판 등
의 석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성내리유적에서 조사된 평면 장방형과 말각방형의 집자리의 
내부에는 화덕시설과 주공이 설치되어 있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아산 지역 전
반에는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체로 곡교천 수계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의 조사례는 많지 않으나, 용화동유적, 풍기동유적, 권곡동유적12)에서 
주거지와 토광묘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아산 탕정의 용두리 진터유적과 밖지므레유
적 등에서 이른 시기로 판단되는 원삼국시대 토광묘군이 확인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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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1】조사지역 주변의 위성사진

Ⅲ. 調査內容
  조사지역은 충남 아산시 기산동 222-5번지외 1필지로서, 서쪽으로는 완만한 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천류가 북류하여 신정호로 흘러들고 있다. 서쪽을 제외하고는 조사
지역을 둘러싸면서 해발 60m가 안되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반월형으로 둘러싸고 있으
며, 이 산지를 따라 기산동산성이 위치해 있다. 
  1991년 지표조사 당시 조사지역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형태의 못이 있고 주변으
로 논 경작지가 위치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 복토가 이루어지면서 밭 경작지로 지형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조사는 조사지역이 반월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형의 중심 곡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 남북방향으로 곡부를 횡단하는 트렌치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조사범위가 좁아 실
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곡부의 경사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곡부방향인 동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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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곡부상의 퇴적양상 및 기존 지표조사 당시의 연못지의 이전 
상황을 살피는데 주력하였다. 조사시 복토는 얕게는 30㎝내외 깊게는 1m 내외정도 이
루어져 있었으며, 우선 이렇게 복토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토한 후 원 생활면부터 시굴
트렌치 설치작업을 실시하였다. 
  트렌치는 모두 2개소 설치하였다. 최초 3개소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굴토과정에서 예
상보다 굴토량이 많아 이에 따른 토사 적재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주변으로는 
농로 및 농작물이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고 지반이 연약한 문제로, 조사범위 경계에서  
일정거리를 띠워 트렌치를 설치하고 남과 북쪽에 각각 트렌치를 설치한 후 굴토된 흙을 
중앙부에 적재하게 되었다. 

석축 노출위치

【圖面 5】조사지역 내 트렌치 설치 및 지하매설물(하수관거) 분포도(1/500)

1. 제Ⅰ트렌치
  제Ⅰ트렌치는 조사지역의 평면형태 및 원지형인 곡간부의 방향에 따라 동서방향으로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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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 
  우선 트렌치를 설치할 위치에 성토되어 있는 흙을 걷어내기 위해 폭 6m, 길이 16m 
정도의 상부 토사를 북쪽 측면으로 제토한 다음, 원지형의 지표를 따라 재굴착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지반이 전체적으로 약해 지속적인 붕괴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구릉지에
서와 같은 수직 굴토가 아닌 경사면을 주어 단면 V자 형태로 트렌치를 굴토하였다. 
  원지형에 대해 폭 4m 정도, 길이 16m 정도로 굴토하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자연퇴적이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까지 밭경작지였던 표토 하
부에서 이전에 논 경작지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성층이 확인되었다. 논 경작층 이
후 층위에서만 수평적인 면을 보이고 경작층 하부로는 두 가지 층위 양상이 관찰되었
다. 
  

【寫眞 2】제1트렌치 퇴적양상 및 호안석축 측면 노출모습

  우선 논 경작층 하부에 위치하여 망간집적이 이루진 층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
로 판단되나, 중앙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기에는 힘든 석재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최종적
으로는 동일한 망간집적층으로 보이지만, 석재가 경사져 놓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서
쪽과 동쪽의 층위 생성 시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석재양상이 남쪽의 반대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진행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재 주변으로 트렌치 벽
면을 1m 정도 들어가 석축면 조사를 실시하여 석축의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
과, 기존의 퇴적되어 있던 사질이 일부 퇴적된 망간집적층을 굴토한 후 석재를 호안시
설과 같이 벽면을 따라 비교적 정연하게 쌓은 것이 상부부터 7단 정도가 확인되었으며, 
계속해서 하부로 이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조사 성격상 완전한 배수작업을 할 수

논경작층

논경작층 하부구성층

망간집적층 망간집적층 백색 사질+

점질토층

사점질토

[함수율 높음] 호안 석축
회청색

미세사질토

[함수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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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기 때문에, 호안석축의 현상적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였다.
  한편, 퇴적양상에 있어 석축의 안쪽인 동쪽에서는 백색의 사질토에 점질토가 일부 섞
인 유수에 의한 자연퇴적층이 확인되고 있으면서, 점차 내부퇴적의 증가에 따라 육지화 
되는 것으로서 망간집적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기존 지표조사 과정에서 조사지역 주변으로 6×2m 정도의 연못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트렌치에서 확인된 석축이 연못지로 표현된 지점의 原狀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1트렌치 조사과정 중 석축 사이에 끼어 있는 퇴적토상에서 자
기편이 확인되었다. 유약이 높은 온도로 인해 대부분 기포가 발생한 상태이지만, 태토로 
볼 때 청자 접시나 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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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6】제2트렌치 퇴적양상

2. 제Ⅱ트렌치
  제2트렌치는 조사범위내 북쪽에 위치한 트렌치로서 제1트렌치와 같이 동서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제1트렌치에서와 같이 우선 트렌치를 설치할 위치에 성토되어 있는 흙을 걷어내기 위
해 폭 4.7m, 길이  32m 정도의 상부 토사를 남쪽 측면으로 제토한 다음, 원지형의 지
표를 따라 재굴착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제1트렌치에서와 같은 지반상황을 보여 경사면
을 주어 단면 V자 형태로 트렌치를 굴토하였다. 

  원지형에 대해 폭 3m 정도, 길이 26m 정도로 굴토하였는데, 굴토과정 중 동쪽 말단 
근처에서 하수관거가 노출되어 상부 제토면적에 비해 4.5m 들여 굴토를 실시하였다. 한
편, 동쪽으로부터 15m 지점까지 건축폐기물과 쓰레기 등의 폐기물들이 집중되어 있으
면서, 지하수가 유입되어 흙탕물을 이루고 있었다. 좀 더 하강하려 했으나, 급격한 침수
와 함께 폐기물에 의한 악취 및 붕괴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하강이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트렌치 중간부분에 역시 하수관거가 노출되었다. 결국 나머지 서쪽 부분에 대한 
굴토작업만이 가능하였고 조사결과 제1트렌치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사
질토와 점질토가 섞인 자연층 중간에 주변 구릉지에 노출되어 있는 노두와 같은 큰 암
반덩어리가 노출되었다. 이것은 북쪽에 위치한 구릉성 산지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풍
화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트렌치에서 확인되는 주요 퇴적양상은 동쪽 지역 대부분이 건축폐기물과 쓰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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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서쪽 일부지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전체적으로 제1
트렌치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제1트렌치에 비해 풍화되어 부정형한 둥근 형태
를 띠고 있는 큰 암석들이 백색의 사질토와 점질토가 섞여 있는 층에 퇴적되어 있다. 
이외 규모는 작으나 경작층의 분포와 망간집적층의 양상에 있어서는 제1트렌치와 동일
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제2트렌치 조사과정 중 상부 성토층이나 밭 경작층에서 일부 적갈색 와편 등의 유물
은 확인되었으나, 유구라 할 수 있는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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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調査結果
  아산시 기산동 222-5번지 농산물 가공시설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위해 2009년 6
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일정으로 777㎡의 조사범위 내에 모두 2개의 트렌치를 설치하
여, 층위양상 및 유물이나 유구 등의 유적 징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상부 성토와 함께, 지하에 건축폐기물과 쓰레기의 매립이 제2트렌치에서 집
중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외 부분과 제1트렌치에서 나타난 층위양상은 청회색의 미세사
질점토와 백색 사질토+점질토의 자연퇴적이 이루어졌으며, 동쪽에서 서쪽의 곡부를 향
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층을 이루고 있다. 한편, 2개의 트렌치 상부에는 최근의 밭 경
작이 이루어지기 전 논 경작지로 조사지역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적의 징후로서 확인된 것은 제1트렌치의 중동부지점으로서 자연적으로 퇴적될 수없
는 석재양상이 노출되어 일부 면을 드러낸 결과 약간 거칠지만 7단 이상의 호안석축 양
상을 띠고 있는 석축 모습이 관찰되었다. 기조사된 내용과 전체적인 지형적 입지를 고
려할 때, 내부퇴적양상으로 보면 호안석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벽의 기
저부가 잔존하는 양상으로도 이해되어 전면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야 보다 명확한 성격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축 사이의 내부 퇴적토상에서 
유약이 높은 온도로 인해 다수의 기포가 발생하여 변색되었지만, 태토상태를 볼 때, 청
자 접시나 완으로 보이는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대체로 고려 초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석축의 축조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석축과 관련된 내부 퇴적토층은 상부의 밭경작층과 논경작층 하부에 위치하면
서, 망간집적이 집중되어 있는 사점질토층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 성토층이나 밭 경작층에서 옹기편이나 어골문 와편등이 일부 산견되는 점에서 
볼 때, 지표에서 관찰되는 옹기‧와편 등의 파편들은 성토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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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4】조사지역 항공사진(북쪽에서)

【寫眞 5】조사지역 항공사진(동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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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6】조사전 전경[북동쪽에서]

【寫眞 7】조사전 전경[북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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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8】제1트렌치 굴토광경[동쪽에서]

【寫眞 9】제1트렌치 굴토 및 벽면 정리루 전경[동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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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10】제1트렌치 층위 전경[남서쪽에서]

【寫眞 11】제1트렌치 확인 호안석축 노출모습[동쪽에서]



- 20 -

【寫眞 12】제2트렌치 굴토 광경[동쪽에서]

【寫眞 13】제2트렌치 동쪽부분 건축폐기물 노출모습[북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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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14】제2트렌치 굴토 및 벽면 정리 완료후 전경[서쪽에서]

【寫眞 15】제2트렌치 층위 전경[남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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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16】기산동산성 항공사진[북쪽에서]

【寫眞 17】기산동산성 남쪽소로 절개부 성벽 잔존상태[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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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18】기산동산성 북쪽 상부 평탄대지 전경[남동쪽에서]

【寫眞 19】기산동산성 내부 산포유물


